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1:1)

    할렐루야! 제52회 교회음악 하계대학 2019년 <획기적합창세미나>가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모든 일정을 배려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
의 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섬겨주신 교회음악협회 이사들과 모든 스텝들에게도 같은 
감사를 드린다.

    셋째 날은 각 단계별로 준비된 지휘법 강습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헌신적 강의와 열정적 배움은 앞으
로의 한국 교회음악을 밝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둘째 날에 이어 계속된 분반 공부 또한 배움의 
즐거움과 감사가 넘쳤다. 여섯 개의 수업으로 이루어진 리딩세션은 새로운 성가들을 소개하였는데 강사들이 
지휘자들을 배려하여 각 곡의 지휘법을 정성껏 소개하며 수업의 질을 높였다. 오후에 이어진 선택수업 또한 
어제에 이어 각 분야별로 깊이 있는 강의가 계속되었다. 

    저녁 초청연주는 획기적 세미나의 백미였다. 첫 날과 둘째 날의 초청연주가 최고 전문가들의 음악이라면 
셋째 날의 찬양 페스티벌은 성가연주의 새로운 모범이 되었다. 소망교회 에벤에셀찬양대, 강서제일교회 할
렐루야찬양대, 영락교회 갈보리찬양대,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찬양대, 사랑의교회 영광찬양대, 그리고 
윤학원장로가 지휘한 연합찬양대의 찬양은 사랑의교회 본당을 천상의 울림으로 가득 채웠다. 청중들은 하나
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모두 기립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여기 모였던 교회음악인들을 통해 이
러한 은혜가 전국의 모든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7천여명이 참여한 3박4일의 찬양축제!  
    52회 <획기적합창세미나>는 내년을 기약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한다. 이번 세미나는 마감 하루 전  
 인 수요일 저녁 8시 현재 집계로 참가인원 976명, 협회 이사 및 강사 100여명, 스탭 52명과 첫날 합창   
 마라톤 12개팀 400여명, 초청연주 9개팀 300여명, 수요찬양축제 5개 찬양대 600여명, 그리고 3500여   
 사랑의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 연인원 7000 여명이 참가한 찬양의 대 축제가 되었다. 

말 말 말 위!!!
   “저녁 초청연주 좋았고 시간이 넉넉

해져 좋다. 점심시간도 여유있어 좋다. 

피아노 듣고 싶어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씬디랑 반주법이랑 오르간 수업 있어 좋

았다.” (서미영)

   “작년보다 좋은 연주가 많아져서 좋

았다. 그리고 강사들이 열정적인 강의 

(대구 중앙교회 강윤혜)

   “교수님들 열정이 너무 좋다.”(이항덕) 
   “리딩세션 다 못들어서 아쉽다.”(무명)

   “해마다 유익한 것 보고 느껴 감사하

다.  더 바랄거 없다. 해마다 오시는 분

들이 똑같은 강의 접하지 않게 업데이트 

해주셔서 참 좋다.” (민종욱)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 찾으니까 

지루한 면 덜하고 여유있어 좋다.  악보 

집에서 보고 선택할 수 있어 좋고 세미

나의 여러 시도가 좋다.” (성나영) 

   “매우 유익하고 적제 적소에서 강사

들의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 좋다.”  
                         (한영남)

   “세미나라 전문성에 대한 생각도 많

이 갖게 된다. 전심 다하지만 역사와 

찬양의 깊이를 알게되어 좋다.”(복관우)

   “항상 유익하고 귀한 시간 주신 모

든 분께 감사한다. 현대 찬양 CCM 양

정식, 김선아 지휘법이 특히 좋았다. 만

족한다.” (김용은)

말 말 말 아래!!!
   “작년에 이어 참석하는데  합창에 대
한 사명감이 생긴다. 전공이 아닌데 발
성과 지휘법, 음악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겼다. 내년에 더 기대된다. 현재 
성가대원인데 기왕이면 더 공부하고 싶
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싶다. 아
쉬움이라면 스텝과 본부 의사소통 문제
가 있는 듯하다. 같이 온 분이 주차장의 
장애인 구역에도 주차가 된다고 해서 주
차했다가 딱지를 받았다.” (박근섭)
   “휴가를 항상 세미나로 보낸다. 세미
나가 감동적인 부분도 있으나 보완할 부
분도 보인다. 선택수업이 너무 많아 다 
못 듣는 것이 아쉽다. 한쪽 쏠림 현상도 
있었다. 식사도 좋았고 친절해서 좋았
다.” (오혜숙)

   “CCM수업이 아주 좋았다. 우리 교
회는 예배에서 찬양대와 찬양팀이 각기 
찬양을 하고, 워십 댄스도 한다. 또 고전
성가와 CCM성가를 문제없이 함께 사용
하고 있다.” (고미정)
   “작년에 비해 매우 체계적으로 프로
그램 되어있어 좋다. 저녁 찬양음악회가 
특히 좋았다. 그리고 수업이 잘 나눠져
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책
이 너무 무거워 들고 다니기 힘들었다. 
수업은 명찰을 들고 들어가야 하고 가방
을 맡기려면 거기도 명찰을 맡겨야 해서 
가방을 맡기면 수업에 못들어 간다니 아
쉽다.“ (무명)
   “바뀐 것이 별로 좋지 않다. 리딩수업
이 선택이 되어 갈등이 생겼다. 못들은 
책들이 아쉽다.”(김상현)

   “동선이 길어서 많이 돌아다녀야 해
서 힘들었다.”  (이윤경)
   “세미나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유
익한 정보가 기대된다. 저녁연주는 환
상적이었고 여러가지 특징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 (조길연)
   “17년 째 매년 오고 있다. 이번엔 
우리교회에서 8명이 왔다. 우리 모두는 
매일 아침 경건회에 참여했는데 은혜롭
고 참 좋다. 리딩수업도 시간이 넉넉해
서 좋았다.” (유환일)
   “이번 세미나의 다양성이 참 좋았
다. 찾아가서 공부하도록 한 시스템이 
좋았고 식사가 아주 맛있었고 좋았다. 
수업 퀄리티가 매우 높아지고 다양해져
서 자기 메뉴에 맞게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김충선 목사)


